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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일본의 아베 총리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회담을 갖고, 작년(2016년) 
5월과 12월 소치와 나가토를 오가며 가진 러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약속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확대해 나가는 데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 기
조는 경제협력을 강화 확대하여 신뢰를 양성하고 그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 구상하는 러일 경제연계는 ‘4개 도서’의 바깥 지역에서 ‘8개 항
목의 경제협력플랜’을 실시하고 ‘4개 도서’에서는 ‘공동경제활동’을 실시하는 등, 두 
개 축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신뢰관계를 양성하고, 이를 영토 관련 교섭을 개
시하는 마중물로 한다는 전략이다. 8개 항목의 협력 사안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소
치에서의 러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제안한 바 있다.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토 교섭을 일본으로부터 극동 시베리아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 거대 프로젝트에 대
한 투자를 유도하는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러일관계는 경제협력과 영토교섭이라는 두 가지 다른 꿈을 꾸면서 협력하며 
견제하는 동상이몽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러일간의 ‘밀당’은 
양호한 미일관계를 배경으로 미국의 간섭을 최대한 비껴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분위기와 구도가 이번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도 극명히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전체 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번 포럼 참석이 작년 포럼에서의 약
속을 이행하는 것이며, 작년(2016년) 12월 아베 총리의 고향인 나가토(長門)에서의 회
담에서 일군 양국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와 푸
틴 대통령은 나가토에서 5시간의 긴 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의 관계를 지향한다는 데 
의기투합했고, 이때 양국관계는 ‘신시대의 개막’을 알렸다고 아베 총리는 회고했다. 
일본의 협력은 러시아인 개개인의 생활에 밀착한 것이 될 전망이며, 의료 향상과 건
강 증진, 쾌적한 도시환경, 쓰레기 처리, 경제의 디지털화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
해 언급했다. 이 모든 것은 작년 겨울에 합의한 8개항목의 협력 사안들인데, 각각의 
분야에서 방대한 숫자로 증명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만에 해낸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두 정상은 놀라움을 금치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 말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대해서는 완전한 검증가능한 불가역
적 방법의 포기를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 해양질서에서 법의 지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을 요청하여, 대북 압박의 수위를 조정하고 중국의 부상
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미일과 미묘한 거리를 보이는 러시아의 입장을 견제하면서도 
러일관계에서 과거 70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1년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자찬하면서 일본의 노력을 강조했다1).



- 2 -

회담에서는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공동경제활동’에 대해 해산물의 증식 및 양
식, 온실야채 재배, 도서의 특성에 따른 투어 개발, 풍력발전 도입, 쓰레기 감축 대책 
등 5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초순에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더해 인도적 조치로, 이달(9월) 말에 구 ‘4개 도서’ 주민들이 항공편으
로 성묘하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합의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러한 성과도 영토 교섭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생각이다. 아베는 러일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영토교섭의 전제가 되는 경제협력으
로, 다리와 터널, 파이프라인, 송전망 등의 국가규모 프로젝트를 원하고 있다. 그런 
기대에 비하면 일본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8월 메드베데프 수상이 ‘4
개 도서’에 경제특구 ‘선행발전지역’을 창설하겠다는 결정에 서명한 것을 두고, 아사
히신문 등은 일본에 기대하기 보다는 중국과 한국 등의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계산
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2). 이런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최대한의 성
의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 

양 정상은 개정조세조약 서명했으며, 8개 항목의 협력 플랜 전체에 관한 사항으로
서 JBIC, RDIF에 의한 10억 달러의 공동투자기구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으며,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협력 등을 회담의 성과로서 환영했다. 특히 일본 측은 아베 총리가 
의료, 도시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협력 플랜의 구체화를 더 진행시
켜,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데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방경제포럼 
기간 동안에 러일 사이에서는 관민 합쳐서 모두 56개 문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
로서 민간 간의 협력을 확약한 문서는 2016년 12월 이래 합계 100건에 달한다3).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에 체결된 각서와 협정들의 내용은, 의
료분야, 도시환경,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일
본의 대형 설계사무소인 ‘닛켄 설계(日建設計)’가 러시아 정부의 관련기관인 ‘주택신
용담보기구(AHML)’와 협력, 블라디보스톡 도식개발의 비전과 개발전략 등을 제시했
으며, ‘러시아 NIS 무역회(ROTOBO)’의 무라야마 시게루(村山滋) 회장(가와사키중공업 
회장)이 참석하여 러시아 극동에서 러시아 벤쳐기업의 활약과 잠재적인 일본기업 참
가 등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요네다티 고
지(米谷光司) 이사는 일본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상국 가운데 러시아는 가장 중
요한 국가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극동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러시
아기업과의 사업협력을 보다 확대할 생각을 피력했다. 나아가 러시아 진출에 가장 적
극적인 ‘홋카이도종합상사’의 덴마 유키오(天間幸生) 사장은 야쿠츠크시에 소형 친환

1)( 「 東 方 経 済 フ ォ ー ラ ム 全 体 会 合 , 安 倍 総 理 ス ピ ー チ 」 , 『 首 相 官 邸 』
2017.9.7.http://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7/0907eef.html)

2) 아사히신문, 2017.9.8.
3)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erp/rss/hoppo/page1_0003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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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소각로를 무상제공할 뜻을 밝히면서, 쓰레기문제로 고민하는 러시아 지방 도시의 
과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자세를 보였다.

여기에서 특히 덴마의 ‘홋카이도종합상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극동 
러시아 진출을 위한 일종의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성
패 여부가 러일경제협력의 전망을 세우는 데 지표가 될 것이다. 덴마는 일본의 도호
쿠지방을 근거로 하는 미치노쿠은행 하바로프스크지점과 홋카이도은행 블라디보스톡 
주재원사무소에 근무한 경험을 갖는 러시아통이다. 홋카이도종합상사는 2015년 10월
에 설립된 것으로, 덴마가 사장에 취임.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
며, 대금결제와 물류, 언어소통 문제 등 러시아에 진출하거나 러시아와의 사업을 구상
하고 전개하는 기업에 원스톱 서포트를 실시하는 회사이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 반 동안에 일거에 사업이 확대되었다.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홋카이도종합상사’
는 두 개 사업을 출범시켰다. 하나는 야쿠츠크시에서 전개하는 온실야채재배사업의 
제2기 공사이다. 온실은 야쿠츠크 교외의 공업단지에 들어서 있는데 이 지역은 신형
경제특구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자금조달에 유리한 이점을 살려 특구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홋카이도종합상사는 러시아의 수많은 지자체 수장들의 골머리를 
썩히는 쓰레기처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야쿠츠크시에 소각로를 무
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토지가 광대한 만큼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않던 쓰레기 문제를 최근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 과제로 등
장하고 있는 것이다4). 

특히 양국 경제협력의 현장에서는 쓰레기 처리 관련 사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8월 말 니가타시에서 개최된 ‘일러/러일 연안시장 회의, 일러/러일 연안 비즈니
스 포럼’에서도 극동 시베리아지역 시장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이 나가오카(長岡)시
의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 센터’였다고 한다. 러시아의 실정에 맞는 
쓰레기 소각로는 야쿠츠크만이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 퍼질 기세이다5).

생활 밀착형 경제협력에서는 일종의 ‘붐’이라고 할 만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동
방경제포럼의 한 프로그램으로 열린 라운드테이블 ‘러시아-일본’에는 약 350명의 정
부 기업 관계자가 운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닛키(日揮)의 재활시설 개설과 이자카야 
체인점인 ‘숯불 이자카야 엔(炎)’의 진출 등이 화제가 되었다. 게이단렌의 아사다 데루
오(朝田照男) 일본-러시아 경제위원장은 선진사회경제발전구역(TOR) 설치와 블라드보
스톡 자유항 제도의 도입 등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러시

4) 「北海道総合商事, ごみ問題に悩むヤクーツク市に焼却炉をプレゼント」, Sputnik 日本, 2017.9.10.  
http://jp.sputniknews.com/japan/201709074059436/

5) 「北海道総合商事, ごみ問題に悩むヤクーツク市に焼却炉をプレゼント」, 2017.9.10. Sputnik 日本, 
http://jp.sputniknews.com/japan/20170907405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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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부에게 “인프라 정비와 운영에서 민간이 보다 더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해주기 바란다”는 요망을 던지기도 했다. ‘러시아　NIS 무역회(ROTOBO)’ 모스크
바 사무소장인 사이토 다이스케(齋藤大輔)는 12일 모스크바 시내에서 열린 경제 세미
나에서 “러시아 극동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과 같은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유럽지역 러시아에는 진출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극
동 러시아에서 러시아인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6).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작년말 나가토에서 푸틴 대통령이 기대했던 내용에 비하면 
작은 것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나가토에서의 연설에서, 8개 협력 항목에 따라 선정된 
수십개의 우선 프로젝트로 에너지, 산업, 농업, 인프라, 이노베이션 및 인도적 교류 
등을 열거하고 있었다. 특히 에너지는 러일협력의 전략적 분야라고 해서, 액화천연가
스 생산을 위한 설비를 비롯한 러일 에너지 브릿지, 사할린-홋카이도 가스 파이프라
인 건설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기대를 표명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러일협력
에 대한 기대도 비췄다. 농공업 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협력에 대한 기대도 감추지 않
았다. 종합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일본이 러시아 극동의 개발 프로그램 및 러시아 극
동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의 생산 및 판매 체인 및 수송 물류 인프라에 통합하
는 데 대한 일본의 관심을 환영한다고 하여 일본에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유러
시아경제동맹 사이의 자유무역권 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고 있
었다. 평화조약이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anachronism)’라고 하여, 평화조약 체결의 
가능성을 언급했다7). 

그러나 동방경제포럼에서 확인된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은 러시아의 기대에는 미치
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반영한 것인지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 측의 불만은 9월 7일, 동방경제포럼에 맞춰 열린 
러일 비즈니스 이벤트에서도 제기되었다. 일본 경영자들을 상대로 러시아 슈와로프 
제1부수상은 일본의 대러 투자 규모가 작은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홋카이도와 
사할린을 잇는 회랑과 같은 거대 사업이 만들어진다면, 쿠릴열도(문제를 푸는데)에 보
다 유연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협력으로는 영토문제나 평화조약 문제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반면 일본으로서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었다. 
러시아 국영티비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사할린대교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
는 수준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적 합목적성’을 고려해야 하며, ‘신뢰관계 
심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나아가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는 ‘국민의지지’

6)「 東 方 経 済 フ ォ ー ラ ム 2 0 1 7 総 括 」 , S p u t n i k 日
本,2017.9.14.http://jp.sputniknews.com/japan/201709074059436/

7) http://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6/1216kaik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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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 대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국제법 준수가 긴요하다고 하며, ‘현존 질서에 대한 무력수단에 의한 변
경에 반대’한다고 하여 일본 측의 주장을 전개하는 장면도 있었다8). 

이러한 아베 총리의 태도에는 일본 경제인들의 뜨뜻미지근한 입장이 배경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게이단렌(経団連)의 일본 러시아경제위원회가 2017년 
9월 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일본 경제인들의 러일경제협력 전망에 대한 소극적
인 태도가 엿보인다9).

2017년 4-5월 실시된 이 조사에서 러시아와의 비즈니스를 ‘현재 전개하고 있다’는 
회답은 65.8%로, 작년(63.5%) 대비 약 2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현재 전개하고 있지 
않으며 예정도 없다’는 회답은 33.5%(작년은 34.8%), ‘현재 전개하고 있지 않지만, 
예정은 있다’는 회담은 0.6%(작년은 1.7%)로 약간 감소했다. 작년의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의 사업 전개에 대해서는 현재 러시안 비즈니스를 전개하거나 전개
할 예정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작년도에 비해 ‘대단히 유망하다
(16.7%->14.0%)’, ‘유망하다(60.5%->58.9%)’가 모두 감소했고, ‘큰 변화 없을 것
(15.8%->22.4%)’이라고 회담한 기업이 증가했다. 긍정적 전망은 2009년 조사 개시 
이래 가장 적었으며,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러시안 
비즈니스를 앞으로도 전개할 생각이 없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회답이 57.7%에 이르렀다. 이는 작년도 조사에서 50.8%를 
보인 것에 비해 7포인트가 늘어난 것이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소극적인 일본의 자세에 대한 세코(世耕) 경제산업상의 설명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이기도 한 세코 경제산업상은 홋카
이도와 사할린을 잇는 사할린대교 건설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며, 
이는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인 만큼 양국 정상의 생각을 확인하고 양 국민으로부터 이
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일본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러시아 측의 기대는 여전히 높다. 슈바로프 제1부수상은 6일 다시 홋카
이도-사할린 남부를 잇는 자동차-철도교 건설을 검토하자고 일본측에 제안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하면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0). 

8)「安倍首相が語る, 露日の今の信頼度はどのレベルか」, Sputnik 日本, 
2017.9.7.http://jp.sputniknews.com/japan/201709074059436/

9) 『ロシアのビジネス環境等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2017年度）結果：概要[러시아의 비즈니스 환경 등
에 관한 설문조사(2017년도) 결과: 개요]』

10) Sputnik 日本, http://jp.sputniknews.com/business/20170907406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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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러시아는 이 사업이 순 경제적 손익 관계에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즉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경제협력의 
틀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여, 러시아는 이를 위한 제안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러시아를 일본 압박의 전열에 세우고자 하는 데 비해, 러시아는 일본을 북한
의 개발 및 안정화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구도가 엿보인다. 이는 2002년의 고이즈미 
총리 방북을 지원했던 푸틴 대통령의 오랜 구상이기도 하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일과 중러가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면에 동북아
시아의 또 다른 지역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엿보는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에서 갈수록 선택지가 협소해지는 한국이 한반도 북방
에서 기회를 확대하고자 동방경제포럼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러일관계는 한국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한국 외교의 범위를 출구없는 한반
도에 가두는 구속이 되기도 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를 연결하는 기회의 통
로가 되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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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월 7일, 아베 푸틴 회담. 9월 7일, 동방경제포럼에 맞춰 열린 러일 비즈니스 이벤
트. 일본 경영자들을 상대로 러시아 슈와로프 제1부수상은 일본의 대러 투자 규모가 
작은 데 대해 불만을 표시. “홋카이도와 사할린을 잇는 회랑과 같은 거대 사업이 만
들어진다면, 쿠릴열도(문제를 푸는데)에 보다 유연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러일 경제연계는 ‘4개 도서’ 이외에서 ‘8개 항복의 경제협력플랜’을 실시하고 ‘4개 
도서’에서 ‘공동경제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신뢰관계관계를 양성하
고, 이를 영토 관련 교섭을 개시하는 마중물로 한다는 전략.

회담에서 아베와 푸틴은 ‘공동경제활동’에 대해 해산물의 증식 및 양식, 온실야채 
재배, 도서의 특성에 따른 투어 개발, 풍력발전 도입, 쓰레기 감축 대책 등 5개 분야
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초순에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 인도적 
조치로, 이달 말에 구 ‘4개 도서’ 주민들이 항공편으로 성묘하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합의. 일본의 입자에서는 이러한 성과도 영토 교섭을 위한 지렛대
로 삼고자 하는 생각. 아베는 러일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 

그러나 러시아 측은 영토교섭의 전제가 되는 경제협력으로, 다리와 터널, 파이프라
인, 송전망 등의 국가규모 프로젝트. 그런 기대에 비하면 일본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 8월 메드베데프 수상이 ‘4개 도서’에 경제특구 ‘선행발전지역’을 창설하겠다는 
결정에 서명. 아사히신문은 일본에 기대하기 보다는 중국과 한국 등의 투자를 끌어들
이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고 분석.(아사히신문, 2017.9.8.)

양 정상은 개정조세조약 서명. 8개 항목의 협력 플랜 전체에 관한 사항으로서 JBIC, 
RDIF에 의한 10억 달러의 공동투자기구 설립.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협력 등을 
성과로서 환영. 아베 총리는 의료, 도시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협력 
플랜의 구체화를 더 진행시켜, 일러경제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데 합의. 관민 합쳐서 모
두 56개 문서에 서명. 민간 문서는 2016년 12월 이래 합계 100건에 달함.(외무성 홈
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erp/rss/hoppo/page1_000392.html)

이번에 체결된 각서와 협정들의 내용은, 의료분야, 도시환경, 디지털 경제 등 다양
한 분야에 걸쳐 있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일본의 대형 설계사무소인 ‘닛켄 설계(日
建設計)’가 러시아 정부의 관련기관인 ‘주택신용담보기구(AHML)’와 협력, 블라디보스
톡 도식개발의 비전과 개발전략 등을 제시. 러시아 NIS 무역회(ROTOBO)’의 무라야
마 시게루(村山滋) 회장(가와사키중공업 회장)은 러시아 극동에서 러시아 벤쳐기업의 
활약과 잠재적인 일본기업 참가 등에 대해 비전을 제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http://www.mofa.go.jp/mofaj/erp/rss/hoppo/page1_0003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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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네다티 고지(米谷光司) 이사는 진출을 지원하는 대상국 가운데 러시아는 가장 중요
한 국가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극동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러시아
기업과의 사업협력을 보다 확대할 생각을 피력. 홋카이도종합상사의 덴마 유키오(天
間幸生) 사장은 야쿠츠크시에 소형 친환경 소각로를 무상제공할 뜻을 밝히면서, 쓰레
기문제로 고민하는 러시아 지방 도시의 과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자세를 보였다.

덴마는 일본의 도호쿠지방을 근거로 하는 미치노쿠은행 하바로프스크지점과 홋카이
도은행 블라디보스톡 주재원사무소에 근무한 경험을 갖는 러시아통이다. 홋카이도종
합상사는 2015년 10월에 설립된 것으로, 덴마가 사장에 취임. 2016년 1월부터 본격
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대금결제와 물류, 언어소통 문제 등 러시아에 진출하거나 
러시아와의 사업을 구상하고 전개하는 기업에 원스톱 서포트를 실시하는 회사이다. 
최근 1년 반 동안에 일거에 사업이 확대되었다고 지적.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홋카
이도종합상사는 두 개 사업을 출범시켰다. 하나는 야쿠츠크시에서 전개하는 온실야채
재배사업의 제2기 공사이다. 온실은 야쿠츠크 교외의 공업단지에 들어서 있는데 이 
지역은 신형경제특구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자금조달에 유리한 이점을 살려 특구
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홋카이도종합상사는 러시아의 수많은 지자체 수장
들의 골머리를 썩히는 쓰레기처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야쿠츠크시
에 소각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토지가 광대한 만큼 전혀 문
제로 인식하지 않던 쓰레기 문제를 최근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北海道総合商事, ごみ問題に悩むヤクーツク市
に焼却炉をプレゼント」, Sputnik 日本, 2017.9.10.  
http://jp.sputniknews.com/japan/201709074059436/)

지난 8월 말 니가타시에서 개최된 ‘일러/러일 연안시장 회의, 일러/러일 연안 비즈
니스 포럼’에서도 극동 시베리아지역 시장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이 나가오카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 센터’였다. 러시아의 실정에 맞는 쓰레기 소
각로는 야쿠츠크만이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 퍼질 기세이다.(「北海道総合商事, ごみ問
題に悩むヤクーツク市に焼却炉をプレゼント」, 2017.9.10. Sputnik 日本, 
http://jp.sputniknews.com/japan/201709074059436/)

동방경제포럼의 한 프로그램으로 열린 라운드테이블 ‘러시아-일본’에는 약 350명의 
정부 기업 관계자가 운집. 닛키(日揮)의 재활시설 개설과 이자카야 체인점인 ‘숯불 이
자카야 엔(炎)’의 진출 등이 화제가 되었다. 게이단렌의 아사다 데루오(朝田照男) 일본
-러시아 경제위원장은 선진사회경제발전구역(TOR) 설치와 블라드보스톡 자유항 제도
의 도입 등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러시아 정부에게 “인프
라 정비와 운영에서 민간이 보다 더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해주기 바란
다”는 요망을 던지기도 했다. 러시아　NIS 무역회(ROTOBO) 모스크바 사무소장인 사

http://jp.sputniknews.com/japan/201709074059436/
http://jp.sputniknews.com/japan/20170907405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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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다이스케(齋藤大輔)는 12일 모스크바 시내에서 열린 경제 세미나에서 “러시아 
극동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과 같은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했
다”고 지적하고, 유럽지역 러시아에는 진출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극동 러시아에서 러
시아인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東方経済フォーラム2017総括」, Sputnik 日本, 2017.9.14. 
http://jp.sputniknews.com/japan/201709074059436/)

아베 총리는 전체 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번 포럼 참석이 작년 포럼에서의 약
속을 이행하는 것이며, 작년(2016년) 12월 아베 총리의 고향인 나가토(長門)에서의 회
담에서 일군 양국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와 푸
틴 대통령은 나가토에서 5시간의 긴 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의 관계를 지향한다는 데 
의기투합했고, 이때 양국관계는 ‘신시대의 개막’을 알렸다고 아베 총리는 회고했다. 
일본의 협력은 러시아인 개개인의 생활에 밀착한 것이 될 전망이며, 의료 향상과 건
강 증진, 쾌적한 도시환경, 쓰레기 처리, 경제의 디지털화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
해 언급했다. 이 모든 것은 작년 겨울에 합의한 8개항목의 협력 사안들인데, 각각의 
분야에서 방대한 숫자로 증명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만에 해낸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두 정상은 놀라움을 금치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대해서는 완전한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방법의 포
기를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했으며, 해양질서에서 법의 지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을 또한 요청했다. 러일관계에서는 과거 70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1년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자찬했다.(「東方経済フォー
ラム全体会合, 安倍総理スピーチ」, 『首相官邸』 2017.9.7. 
http://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7/0907eef.html)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작년말 나가토에서 푸틴 대통령이 기대했던 내용에 비하면 
작은 것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선 연설에서, 8개 협력 항목에 따라 선
정된 수십개의 우선 프로젝트로 에너지, 산업, 농업, 인프라, 이노베이션 및 인도적 
교류 등을 열거하고 있었다. 특히 에너지는 러일협력의 전략적 분야라고 해서, 액화천
연가스 생산을 위한 설비를 비롯한 러일 에너지 브릿지, 사할린-홋카이도 가스 파이
프라인 건설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기대를 표명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러일
협력에 대한 기대도 비췄다. 농공업 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협력에 대한 기대도 감추
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일본이 러시아 극동의 개발 프로그램 및 러시
아 극동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의 생산 및 판매 체인 및 수송 물류 인프라에 
통합하는 데 대한 일본의 관심을 환영한다고 하여 일본에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일
본-유러시아경제동맹 사이의 자유무역권 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

http://jp.sputniknews.com/japan/201709074059436/
http://www.kantei.go.jp/97_abe/statement/2017/0907ee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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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평화조약이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anachronism)’라고 하여, 평화조약 
체결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http://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6/1216kaiken.html)

러시아 국영티비와의 인터뷰, 사할린교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
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적 합목적성을 고려해야 하며, 신뢰관계 심화가 필요하다’
고 대답.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답변. 이를 위해 노력하
겠다고 답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국제법 준수가 긴요하다고 하며, ‘현존 질서
에 대한 무력수단에 의한 변경에 반대’한다고 답변. 시리아문제, 북한문제, IS문제 등 
국제문제의 해결에 러시아의 영향력, 푸틴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불가결하다고 강조. 
(「安倍首相が語る, 露日の今の信頼度はどのレベルか」, Sputnik 日本, 2017.9.7.
http://jp.sputniknews.com/japan/201709074059436/)

게이단렌, 일본러시아경제위원회, 2017년 9월 6일 발표 설문조사 결과(『러시아의 
비즈니스 환경 등에 관한 설문조사(2017년도) 결과: 개요』), 2017년 4-5월 실시. 러
시아와의 비즈니스를 ‘현재 전개하고 있다’는 회답은 65.8%로, 작년(63.5%) 대비 약 
2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현재 전개하고 있지 않으며 예정도 없다’는 회답은 33.5%
(작년은 34.8%), ‘현재 전개하고 있지 않지만, 예정은 있다’는 회담은 0.6%(작년은 
1.7%)로 약간 감소했다. 러시아에서의 사업 전개에 대해서는 현재 러시안 비즈니스를 
전개하거나 전개할 예정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작년도에 비해 ‘대단
히 유망하다(16.7%->14.0%)’, ‘유망하다(60.5%->58.9%)’가 모두 감소했고, ‘큰 변화 
없을 것(15.8%->22.4%)’이라고 회담한 기업이 증가했다. 긍정적 전망은 2009년 조사 
개시 이래 가장 적었으며,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러
시안 비즈니스를 앞으로도 전개할 생각이 없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는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회답이 57.7%에 이르렀다. 이는 작년도 조사에서 50.8%
를 보인 것에 비해 7포인트가 늘어난 것이었다.

세코(世耕) 경제산업상은 홋카이도-사할린교 건설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필
요하며, 이는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인 만큼 양국 정상의 생각을 확인하고 양 국민으
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 슈바로프 제1부수상은 6일 홋카이
도-사할린 남부를 잇는 자동차-철도교 건설을 검토하자고 일본측에 제안. 최신 기술
을 도입하면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Sputnik 日本, 
http://jp.sputniknews.com/busine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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